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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완전 전치 태반에 동반된 유착태반의 진단 및 환자의 임상적 예후 추정에 있어  

초음파 검사상 보이는 반월상 열공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본원에서 완전 전치 태반으로 진단 받고 분만후 태반 조직 

검사를 시행한 환자 중, 후향적으로 태반의 열공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던 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임신 제 2, 3 삼분기에 걸쳐 초음파 검사를 시행 받았으며 태반에서 보이는 

반월상의 열공 정도에 따라 0부터 3까지 4단계로 구분하였다.(HJ Finberg, 1992)  

유착 태반의 진단은 수술소견, 또는 태반 조직검사소견으로, 감입, 침투태반은 태반조직검사 

또는 적출된 자궁 조직 검사 소견으로 진단하고 이를 초음파 소견과 비교하였다. 

임상적 유용성은 주산기 자궁적출술 여부로 판정하였다.   

   결과 : 52 예에서는 초음파 검사상 반월상의 열공이 보이지 않았다. 반월상의 열공은 38

예에서 보였으며 이중 18예에서 1단계의 열공을, 16예에서 2단계, 4예에서 3단계의 열공을 

보였다. 1단계 이상의 열공으로 유착태반을  진단하는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및 음성예

측도는 92.1%, 78.8%, 76.0%, 93.2 %였다.  

2단계 이상의 열공을 보인 경우는 (20예) 모두 유착태반 이상의 소견을 보였으며 감입태반

의 진단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및 음성예측도는 80%, 98.6%, 94.1%, 94.5% 였

다.  자궁적출술은 24예에서 시행되었으며 열공을 보이지 않은 1예와 1단계 열공을 보인 3

예를 제외한 나머지 20예는 모두 2단계 이상의 열공을 보였다.  2단계 이상의 열공을 보인 

경우 자궁적출술에 대한 예측도는 100% 였으며, 열공이 보인 경우에는 열공이 보이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자궁적출술에 대한 78.2배의 비교위험도를 가진다. 

  결론 : 완전전치태반을 가진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상 보이는 반월상의 열공은 유착태반 및 

감입태반의 진단 및 나아가 자궁 적출술 등의 임상적 예후를 예측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지표로 이용되어질 수 있다.  

 

 

 

   

 

 

 

 

 


